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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가지지 않을 이유 

▶ 발행기관: Foreign Affairs 

▶ 저     자: Victor Cha & Kristi Govella 

▶ 일     자: 2026년 5월 7일 

▶ 개     요   

최근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이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핵무장 

가능성은 아직 낮음. 일부 전문가들은 한-일 핵무장을 전망하지만, 아직 

한국과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은 핵보유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임. 이들은 

필요시 독자 핵무장보다 미국과의 ‘핵 공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다만 

미국의 동맹 방위공약 약화나 미군 축소, 혹은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쪽의 

선제 핵무장이 발생할 경우 연쇄 핵무장이 일어날 가능성은 남아있음. 

당장은 핵 도미노가 현실화될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이 동아시아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동맹국과 확장억제 대화를 심화하고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 한일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안보불안을 관리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2. 일본의 새로운 방산 수출 정책: 새로운 기회일까? 

▶ 발행기관: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Christopher B. Johnstone & Gregg Rubinstein 

▶ 일     자: 2026년 5월 8일 

▶ 개     요   

다카이치 내각은 2026년 4월 방산수출 3원칙을 개정해 그동안 비살상 5개 

분야로 묶여 있던 완제품 수출제한을 없애고, 방산장비·기술이전협정을 

맺은 17개 우방국에는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함. 이는 

전투기·호위함 등의 공동개발 및 대형 수출사업을 가능하게 해 일본을 

‘정상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전환시키려는 역사적 변화지만, 실제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려면 방산 비중이 낮은 기업구조, 인력·생산능력 부족, 

정부 주도 없이는 해외 비즈니스를 꺼리는 산업문화 등 구조적 제약을 

극복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 내 수출지원 조직 신설, GOCO(국가 소유, 

민간 운영) 방식 도입, 기술이전·해외 생산 투자 확대가 필요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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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oreignaffairs.com/japan/why-japan-and-south-korea-wont-go-nuclear?check_logged_in=1
https://www.csis.org/analysis/japans-new-defense-export-policy-will-industry-seiz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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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이란 봉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 발행기관: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Michael Makovsky & Blaise Misztal 

▶ 일     자: 2026년 5월 8일 

▶ 개     요   

미국의 이란 해상봉쇄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란 정권을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함. 단순한 경제 압박만으로는 이란 체제를 

굴복시키기 어렵고, 오히려 불완전한 합의와 제재 완화로 정권 수명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음. 과거 오바마 행정부때와 같이 ‘제재+협상’ 

조합에 머무른다면 근본적인 이란 핵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 미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해상봉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공식목표를 “이란 정권 붕괴”로 하여 혁명수비대·지도부 타격 재개, 이란 

내 반체제 세력 무기 지원, 향후 봉기 시 보호 약속 등 이란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 강력한 작전들을 이어 나가야 함. 

원문 링크 클릭 

 

4. 러시아는 발트해와 흑해에서 “호르무즈 전략”을 따라할 수 있을까? 

▶ 발행기관: War On The Rocks 

▶ 저     자: Miro Sedlák 

▶ 일     자: 2026년 5월 8일 

▶ 개     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드론 공격과 전쟁으로 인한 보험료 급등을 통해 

사실상 봉쇄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보험사가 먼저 담보를 끊고 선사들이 

스스로 통항을 포기하는 새로운 초크포인트 차단 모델을 보여줌. 이는 

실질적인 위협과 보험시장의 반응에 의해 작동하는데, 같은 방식으로 

러시아가 덴마크 해협과 터키 해협에서 드론과 그림자선단을 활용해 

발트해와 흑해 항로에서 유럽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됨.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가격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나토 내 전담부서 설치, 

전략화물에 대한 국가보험 장치 마련, 덴마크 해협과 흑해 주변에서의 

상시 드론·기뢰 대응태세 구축이 필요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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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nationalinterest.org/blog/middle-east-watch/the-us-blockade-of-iran-is-a-means-not-an-end
https://warontherocks.com/could-russia-follow-the-hormuz-playbook-in-the-baltic-and-black-seas/

